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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올해 벌써 11년째를 맞게 되는 지방재정세미나를 앙정부 계  여러분과 지

방자치단체  지방의회여러분, 그리고 언론계와 학계여러분을 모시고 서해안 시

의 주역이 될 이곳 아산 도고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  변화와 도 의 21세기를 맞고 있는 지구 은 정보화와 디지털화, 그리고 지식

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앙과 지방, 국가와 지역이란 두 수 바퀴가 력과 균

형을 이루지 않고서는 국가발 의 재도약을 이루기가 어려운 국제 인 환경에 직

면해 있습니다. 지 까지 국가발 이 앙 주도 인 과정이었다고 본다면, 21세기 

국가발 의 動力은 분권화된 지역의 균형된 발 에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

수 없을 것입니다. 다시 말하면, 지 까지 국가발 을 한 정책메커니즘이 공  

심 이고 보편 인 체계 다면, 21세기의 다원주의를 흡수할 수 있는 정책메커

니즘은 수요 심 이고 지역의 개성에 부응하는 특성화체계로 환되지 않으면 

안 될 것입니다. 이것은 바로 국가발 시스템의 새로운 환, 즉 앙정부의 정책

조정자로서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 정착으로 

압축될 수 있습니다.

  그동안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6년 동안 지역발 을 한 주민의 공공선택권 확

와 지역사업의 활성화, 그리고 지역내 자원배분의 자율성 확보와 주민들의 다

면  수요의 반  등 다양한 부문에서 행정서비스와 주민들 수요의 거리를 좁혔

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와 발 이 있었다고 평가합니다.

  그러나 한국의 지방자치가 국가발 의 動因으로 심화되기 해서는 해결하여야 

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. 그 에서도 국내 경제의 지역간 격차가 갈수록 

깊어지고 있습니다. 외환 기 직 인 1997년의 지역별 제조업생산지수는 88.2와 

138.9 사이에서 편차가 발생하 으나, 2001년에는 82.7에서 243.3으로 확 되었습

니다. 지역간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를 보면, 1993년 이후 최근까지 30%

이상 악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. 이러한 지역별 경제력 격차를 완화하기 해서

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균형발 이 당면한 요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, 지역균형

발 은 지방재정의 효율  운 에서 비롯된다고 단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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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따라서, 지방자치실시 6년이 되는 이 시 에서 「지역균형 발 과 지방재정의 

효율  운 방향」은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,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

회, 그리고 한국재정학회와 한국지방재정학회가 다함께 고뇌하고 도출해야 할 국

가  과제라고 믿고 있습니다. 이번 지방재정세미나는 주최기 과 후원기 의 신

한 의를 거쳐, 지역균형발 과 지방재정의 효율  운 방향이라는 주제아래 

“지방재정의 건 성 제고방안”과 “지역균형발 을 한 합리  재원조달 방안”을 

주요 논제로 엄선하 습니다. 특히, 올해부터는 정책논단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

 참여하는 사례발표를 세미나 로그램에 추가하 고, 지방세미나의 후반부에 

종합토론도 계획되어 있습니다.

  지역발 이 국가발 으로 上昇되고, 국가발 이 지역발 으로 還流될 수 있는 

논 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번 지방재정세미나에서 도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

의 활발한 토론참여와 함께 다양하고도 생생한 지자제 장의 목소리가 개진됨으

로써 지역균형발 을 한 지방재정효율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討論의 場이 

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.

  끝으로 이번 지방재정세미나 개최를 하여 수고와 지원을 해주신 행정자치부 

조 택 차 보님,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오형환 회장님, 계  여러분 그리고 양학

회 임원님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.

  다시 한 번 지방재정세미나에 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

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틀간의 세미나가 지역균형발 과 지방재정발 에 큰 계

기가 될 수 있기를 간 히 바라면서 격려사에 가름합니다. 단히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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